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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인세제 G5 수준으로 개선하여, 기업 조세경쟁력 확보 필요

✽주1)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액의 일정 부분을 그 해 납부해야할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2) 기업에 발생한 손실(결손)을 다음 해로 이월하여 그 해 과세할 소득에서 공제를 허용하는 제도

       3) 1차 과세: 해외자회사는 발생 소득에 대해 해외 국세청에 법인세 납부 + 2차 과세: 국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자국 국세청에 법인세 납부 → 동일한 소득 원천에 대해 해외·국내에서 세금 두 번 납부 

       4) 기업이 세금까지 납부하고 남은 순이익 중 사외로 유출(ex. 투자, 배당 등)되지 않고 사내에 유보된 이익

       5) 기업이 납부해야할 최소한의 법인세를 규정한 제도

✽자료: OECD, PWC(Worldwide Tax Summaries) 등

법인세 주요 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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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최저한세 제도 5)

결손금 이월공제 2)

사내유보금 4) 과세

R&D 세액공제율 1)
(대기업 기준)

해외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3) 조정 제도

최대 2%

소득의 60% 한도, 최대 15년간만 이월 可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국내 과세시,

해외자회사의 현지 납부 법인세 공제

有(세율 20%)

有

평균 17.6%

소득의 50~80% 한도, 무기한 이월 可(일본 제외)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국내에서 비과세

미국·일본만 有(세율 美 20%, 日10~20%)

無(미국 제외) 

제도 한국 G5    

기업 연구·개발(R&D) 비용의 일정액을 그 해 납부해야할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주 1) 당기 R&D 투자분 공제율이며, 특정 기술 공제율 우대, 한시적 공제율 상향 등은 고려하지 않은 일반 세액공제율 

       2) 영국은 중소기업 R&D에 대해 소득공제로 R&D를 지원 → 국가 간 비교를 위해 소득공제율을 세액공제율로 환산       

        3) 독일은 R&D 수행 인력의 인건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허용

✽자료: OECD R&D Tax Incentive 2021

 민간 R&D를 견인주)하는 대기업에 대한 지원수준 미흡
       대기업의 R&D 유인을 위축시켜 민간 R&D 둔화로 이어질 우려
          * 주: 대기업 R&D는 민간 전체 R&D의 61.4% 차지(2020년 기준, KISTEP)

왜 문제인가?

기업규모별 R&D 

세제지원 차별 과도

상대적으로 미흡한  

지원수준으로 대기업 

R&D 경쟁력 저하

❖  G5 대비 한국 대기업 R&D 세액공제율 저조
     ✽대기업 R&D 세액공제율: 한국 최대 2% vs.G5 평균 17.6% 

R&D 세액공제율주1) 비교(2021년 기준)

대기업 최대 2%
최대 10%

최대 10% 13%
30% 25%주3)

중소기업 25% 12% 24.7%주2)

➊ R&D 세액공제 제도



❖  한국은 대기업에만 결손금 공제한도 제한, 공제 기간도 한정 

❖  G5는 공제 한도를 제한하는 대신, 무기한 공제를 허용(일본 제외)

기업에 발생한 손실(결손)을 다음 해로 이월하여 소득에서 공제를 허용하는 제도

✽자료: PWC Worldwide Tax Summaries

 결손금 이월공제 제도 취지는 손실 발생 기업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 지원 
       기업규모 차별할 이유 無

 공제 기간이 한정된 상황에서 공제 한도까지 제한 
       한 해 발생한 대규모 손실을 기한 내 전부 공제받지 못할 가능성  

왜 문제인가?

손실 이월공제 한도와 

기간이 모두 제한적

기업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에 걸림돌

결손금 이월공제 제도(2022년 현재)

공제 한도
(소득의

일정비율)

대기업 60%

80%

50% 5백만£ +

5백만£를 

초과하는 

소득의 50%

1백만€ +

1백만€를 

초과하는 

소득의 50%

1백만€ +

1백만€를 

초과하는 

소득의 60%중소기업 100% 100%

공제 가능 기간 15년 무기한 10년 무기한

➋ 결손금 이월공제 제도

❖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G5는 비과세하는 반면, 한국만 과세

✽자료: PWC Worldwide Tax Summaries

 현재 우리나라 방식으로는 국내외 세율차이에 따라 여전히 이중과세 문제 발생

 이중과세 부담에 해외자회사 소득이 국내로 배당되지 않고 현지 유보
       해외소득 국내 재투자 기회와 달러 유입에 따른 환율 안정화 기회 상실

왜 문제인가?

해외로부터 받은 배당에 

과세하는‘거주지주의’ 

나홀로 유지

불완전한 이중과세 

조정으로 해외 소득 

현지 유보 유인이 높음

★해외자회사는 발생소득에 대해 현지에 법인세 납부   해당소득을 재원으로 국내 
    모회사에 배당  배당금 국내 과세 시, 동일한 소득 원천에 해외·국내 두 번 과세    

      이중과세 조정 필요 

배당소득
1억원

산출세액
2,500만원

해외에 납부한 세금 공제
2,200만원

(=1억원 X22%)

세율 25%

Case. 한국 법인세율(25%) > 해외 법인세율(22%)

※가정: 해외자회사는 발생한 소득(1억원) 전부를 국내 모기업에 배당한다고 가정

이중과세 여전!

결정세액
300만원

➌ 해외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제도

< 해외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국내 과세 시뮬레이션 >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방식(2022년 현재)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국내 과세시, 
해외자회사의 현지 납부 법인세 공제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국내에서 비과세



 과도한 기업규모별 R&D 세제지원 차별과 해외자회사 배당금 과세 등

     불합리한 제도는 우리나라의 법인세 경쟁력을 낮추는 요인 

 법인세율 인하와 함께 불합리한 제도 개선으로, 우리 기업들이 고물가·

     고금리의 복합위기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여력 조성 필요
      ✽ “법인세제 개선은 기업의 R&D와 자본 투자를 촉진시켜, 국가 GDP와 생산성의

         ‘크고(Large)’,‘지속적(Persistent)’인 증대를 가져온다”(전미경제연구소, ’22.7월)

쟁점과 체크 포인트

■내용문의: 경제정책팀 이상호 팀장(02-3771-0320), 한호 연구원(0426) hanpodosa@fki.or.kr

기업이 납부해야할 최소한의 법인세를 규정한 제도
✽기업이 각종 세금공제·감면 혜택을 받은 후 납부해야할 법인세가 일정 한도에 미달할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만큼 공제·감면 배제

✽주: 미국은 2023년부터 최저한세 부과 예정
✽자료: PWC Worldwide Tax Summaries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확대하여 세금공제(ex. R&D‧�시설투자  세액공제,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최저한세 만큼은 세금 납부 의무 발생 
        기업의 실질적인 세부담이 늘어나는 한편,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유인하기 위한 
          관련 세제지원 효과 반감

왜 문제인가?

최저한세 부과로 

기업 공제·감면 

실효성 저하

기업의 실질적 세부담 

증가 및 투자·고용 

유인 위축 우려

❖  주요국(G5 및 한국) 중 한국�미국만 최저한세 부과
      ✽단, 미국은 규모가 큰 일부 기업에만 부과 vs. 한국은 모든 기업에 부과

최저한세 부과 여부(2022년 현재)

부과 여부 주) X

대상 모든 기업
최근 3년 평균 순이익  

10억달러 초과 기업 
-

➎ 최저한세 제도

✽주: 기업이 세금까지 납부하고 남은 순이익 중 사외로 유출(ex. 투자, 배당 등)되지 않고 사내에 유보된 이익

❖  G5(일본 제외)는 사내유보금에 비과세하거나 조건부 과세 vs. 한국은 
    예외 없이 과세

✽주: 미국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정상적 기업 활동 위한 사내유보 필요성 입증 시 비과세
✽자료: PWC Worldwide Tax Summaries

 사내유보금 과세는 이미 법인세를 납부하고 남은 이익에 추가 과세
       이중과세 문제 발생

왜 문제인가?

사내유보금 과세 여부 및 세율(2022년 현재)

과세 여부 ▵주) X

세율
20%

(단일세율)

20%
(단일세율)

과세표준별 10~20%
(누진과세)

-

주요국 중 기업의 사내 

유보에 대한 세부담 

가장 높아

기업 이중과세 부담 

과중

➍ 사내유보금주) 과세 제도



글로벌 싱크탱크 FOCUS 

The Impact of COVID-19 
on Global Inequality and 
Poverty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 

빈부격차는 얼마나 

심해졌는가?

Daniel Gerszon Mahler
2022. 10

https://documents1.
worldbank.org/curated/
en/099250510052241154/
pdf/IDU01d94e70603dc
804f990b6130751d75dc
cb52.pdf

SUMMARY

Chief Economists 
Outlook

수석 이코노미스트들

의 세계 경제전망

World Economic Forum
2022. 9 

https://www.weforum.org/
reports/chief-economists-
outlook-sep-2022

SUMMARY

글로벌 경제학자 10명 중 7명(73%), ’23년 세계경제 침체 확률 ‘높음’ 진단

경제학자들이 선정한 2023년 세계 경제 주요 리스크 : 
① 국민 생활고 가중, ② 부채위험 증가, ③ 세계경제 디커플링
 ❖ 고물가로 인한 실질임금 감소, 식료품·에너지 공급난 지속으로 국민 생활고 심화

 ❖ 글로벌 통화긴축으로 국가부채 상환부담 가중 및 민간부채 리스크 확대

❖ 미·중 갈등, 러·우 전쟁 등 국가 간 분쟁 확산되며, 글로벌 벨류체인 붕괴 위험 증가

코로나19로 세계 소득 불평등 최근 30년 中 가장 심화
❖ ’20년 글로벌 지니계수★� 빈곤율★은 전년比 각 0.7p, 1.2%p 증가, 30년만 최대

 

❖ 지니계수·빈곤율이 두드러지게 증가한 것은 아시아 금융위기(’97~’99)때 이후 처음

코로나 타격이 저소득 국가에 집중됨에 따라, 국가 간 격차가 확대된 것이 원인 
 ❖ 고소득 국가는 취약계층 중심 사회보장 조치 확대로, 국내 불평등 오히려 완화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

9% 64% 14% 0% 13%

’23년 세계 경제가 ‘불황’에 빠질 확률

✽자료: World Economic Forum, 세계 주요기관 수석 경제학자 대상 조사 결과

글로벌 지니계수 변화(전년대비, p) 글로벌 빈곤율 변화(전년대비, %p)

✽자료: World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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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 국민의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169개국의 가계소득 데이터 바탕으로 세계은행 산출
   - 지니계수: 소득이 균등하게 배분된 정도를 측정한 지표, 지수값이 클수록 소득불평등이 높음      
   - 빈곤율: 전체 인구 중 하루 2.15$ 이하 소득으로 살아가는 인구 비중


